
i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

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

-4년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며－ 

10학번 강승민 

2010년 2월 대학을 입학하여 1학년 때부터 군대를 다녀온 시간 

과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참 많은 시간이 

흘렀습니다； 1학년 때 입학하여 미네르바 축제를 끝내고 군대를 

가고， 13년 군대에서 전역 후 학과어ㅣ 복학했을 때에는 13학번의 

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었지요． 당시 매력철철 철학과 집행부 

소속으로 과 생활 열심히 하며， 12학번 13학번 친구들과 아주 ㅈㅐ 

미있게 1년을 보냈던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14년 

도 때에는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소속으로 1년을 보냈고， 15년도 

에는 제 동기이자 친구 승수와 같이 과 학회장단으로 1년을 보내 

며， 철학과름 마지막으로 대학 4년을 마무리 했네요 4년 동안 학 

생회 활동하면서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， 많은 추억거리가 쌓이 

고． 돌아보면 정말 대학생활 재미있게 보낸 거 같아요 

시금까지의 얘기했던 대학생활은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들의 이야 

기입니다． 제가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에요 

현재 서는 5학년 1학기 수업연한 초과사로， 1학기 더 수강을 받아 

졸업을 하고 있습니다． 왜일까요？ 그 이유는 관괌개발 복수전공 

하고 있는 저에게 관광개발 학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， 빵구（와 

났던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한 학기를 더 수강해야 했어요 그 당 

시 저는 학과． 학생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학업 쪽에서는 많 

은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．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

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여기 

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， 미래를 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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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콤 

각하고， 본인이 학생의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

생각해보고， 그 순간 초什느圭을 다해야 할 일을 찾악서 해야 한다고 

생각합니다． 그래야 훗날에 후회하는 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

거라 생각해요 

제 나이 26살 저는 현섀 취업준비생이여，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

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한 켠 마음에 조금만 어릴 때 공부를 좀 

더 해둘걸．..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좀 더 해놨으면… 2-3학년 때 

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을걸… 그랬다면． 지극 당장 좀 더 나은 

나를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… 조그만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^^ 

그렇지만 이러한 후회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， 좌절하며 살고 있 

진 않지만，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． 그러니 어릴 때 노는 시간 

조금씩 줄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， 여러분들 상황에 할 수 

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연 언젠가는 

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꼭 찾아갈 날이 있을 거에요！ 

마지막으로 철학과 여러분！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“지지자불여호지 

자， 호지자불여락지자“ :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 

는 사람만 못하고，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 하 

셨습니다∼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

중요하다는 거겠죠？ 사신이 좋아하는 일， 하고자하는 일， 대학생활 

즐기면서 꼭 찾아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！, 집에서 뒹굴거리는 

시간보다는．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， 다양한 

경험을 하면서， 대학생활 많은 갓을 얻어 갈 수 있는 현명한 철학 

과 학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；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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